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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리소프트, 홍콩 ‘애니메이션 인터네셔널’과 라이선싱 대행 계약 체결 

- 아시아 지역 캐릭터 라이선싱 업체 ‘애니메이션 인터네셔널’ 통해 중국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 본격화 

 

8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캐리소프트가 중국에서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에 본격적인 

시동을 걸었다. 

 

키즈&패밀리 콘텐츠 전문기업인 캐리소프트(대표 박창신)는 아시아 지역의 캐릭터 

라이선싱 업체인 홍콩의 ‘애니메이션 인터내셔널(AI)’과 캐리 캐릭터의 라이선싱 대행 

업무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. 

 

이에 따라 AI(대표 팀 콘도)는 앞으로 캐리소프트를 대신하여 중국 본토의 각 분야 

제조사에게 캐리 브랜드와 캐릭터를 제공해 상품을 제조, 판매, 유통하도록 허용하는 

라이선싱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.  

 

캐리소프트는 최근 중국에서 어린이 거품 목욕제 ‘캐리팝’을 판매하는 등 

머천다이징&커머스 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까지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

되면서 향후 중국에서 큰 폭의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. 

 

앞서 AI는 지난 24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‘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 2019’ 행사에서 

캐리 캐릭터존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캐리 캐릭터 라이선싱 업무를 일부 진행한 바 있다. 

 

AI는 일본 유명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도라에몽, 짱구 등의 라이선싱 대행사이며, 일본과 

태국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인도, 대만, 두바이 등 아시아 곳곳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유망 

업체다. [끝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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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진자료1] 지난 2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‘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 2019’ 행사장에 

설치된 캐리 캐릭터존에서 애니메이션 인터내셔널(AI) 직원들이 바이어들과 상담을 하고 

있다.’  

 

 

[사진자료2] 지난 2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‘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 2019’ 행사장에 

설치된 캐리 캐릭터존 

 


